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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태현, '이숙캠' 하차 심경…"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책임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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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울=뉴시스] 진태현. (사진 = 인스타그램 캡처) 2026.04.29. 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 이종희 기자 = 배우 진태현이 JTBC 예능 '이혼숙려캠프' 하차 이후 심경을 전했다.

진태현은 29일 소셜미디어에 아내 박시은과 산책 중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.  

진태현은 "모든 것은 살다 보면 그냥 인생의 점일 뿐"이라며 "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고, 모든 것은 다 제가 선택한 책임"이라고

밝혔다. 

이어 "저에겐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. 그럼 이미 다 가진 것"이라며 "겉으로 보이는 걸로 평가하는 세상에서 진짜 삶으로 살아내

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에 가짜로, 이미지로, 포장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다"고 했다.

또 "사랑하는 아내와 아빠라고 불러주는 딸들, 후원하고 있는 육상 장학생 아이들,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"며 "다른 건 다

살아가는 도구일 뿐이지 전부가 될 수 없다"고 했다. 

마지막으로 "오늘 시간 되시면 산보하시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시길 응원하겠다"고 덧붙였다.     



진태현은 '이혼숙려캠프' 파일럿 방송부터 약 2년간 MC 자리를 지켰고, 최근 프로그램 재정비 과정에서 하차했다.

   

진태현의 후임으로 배우 이동건이 합류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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